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요한복음 십 장:22-42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유대인과 나눈 대화 입니다. 수전절은 과거에 헬라인들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정결케하여 하나님께 봉헌 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만 보면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고발 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가 또 예수님의 양은 어떤 자들이며 왜 양들이 안전한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4 절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압박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 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9절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참 문이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 하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이미 말씀 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요한 8: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5-26절에서 믿는 다는 단어는 실제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실제로는 잘 인믿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한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있습니까? 
26 절에서 이들에게 경고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당시에 각 사람들은 예수 말씀 앞에서 믿고 회개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 하면 구원을 얻는 다는 지식은 쉽게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입으로는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잔 재미가 있고 누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에 걸린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일2:15-16).  
듣고도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 어찌 보면 순종할 때 주어지는 참 기쁨을 맛 보지 못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또 순종의 기쁨을 맛 보았지만 그 이전으로 되돌아간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부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갈급함이 없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금함입니다. 가슴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room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이장 12-13 절에서, 바울은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뜻을 따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할 때 우리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우리 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순종해서 살 때 혼의 구원, 그 기쁨을 누립니다. (운전기사와의 대화속에서) 빌보 3:7에서 바울은 whatever was to my profit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 시간들, 미디어와의 재미 있는 시간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안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 If a prophet, or one who foretells by dreams, appears among you and announces to you a miraculous sign or wonder,
2. and if the sign or wonder of which he has spoken takes place, and he says, "Let us follow other gods" (gods you have not known) "and let us worship them,"
3. you must not listen to the words of that prophet or dreamer. The LORD your God is testing you to find out whether you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나타나니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이 이것을 경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양은 목자를 따르며 목자안에서 안전합니다
27 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양의 특징을 말합니다.첫째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 하고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상을 하나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n2CnTUCb0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따라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반응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반응 하고 싶습니다. 왜 신자들은 삯꾼과 도둑놈의 소리를 잘 듣고 반응 할까요? 그것이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과 강도의 소리는 내 감정에 호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또 내가 많이 속아와서 익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문화도 잠시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보면 그 기쁨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하루 하루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순종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한번으로 스톱되어서는 안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가다도 반복 해야 합니다. 그때 순종 하면 할수록 그 맛을 더 깊이 누리고 영생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자기양들을 아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속에서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어려움을 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두려움도 아십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실패도 아시고, 나의 은밀한 죄악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 해야 하는 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잘 따르지 못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내서 나를 좀 만날래. 내가 너무 너를 너무나 기다렸어. 나는 네가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반응 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양은 그분을 따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삶 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에서 누구를 따르는 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28 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 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 보다 크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까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은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의 도움심을 구할 때 주님의 구원, 참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가 아버지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은 당신의 보호의 손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뜻과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3.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서로 구별 되는 인격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능력과 구원에서 완전히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29 절에서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 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 입니다. 이 분의 말씀에 겸손의 귀를 기울이고 둗고 순종 하기를 기도합니다.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 한다고 생각했습니다.34-35절에서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If h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이 말슴은  시편 82 편를 인용한 것인데 신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위임 받은 인간 재판관들이었습니다.그들도 제한적인면에서 신 들이라 불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어찌 신성 모독이냐 성경 말씀은 폐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 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불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셨습니다.  38 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 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빛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잃은 자를 양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이 다 참된 다는 것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님이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요단은 건너편에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론과 적용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무도 우리는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Let’s make room for God’s words daily, and 우리의 어려움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보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